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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미시 발달장애인 학부모 간담회



학부모님의 호소문



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습니다….

출처 : 울산저널(https://m.usjournal.kr/news/newsview.php?ncode=1065577475055256)

내 아이가 죽는 순간까지,

돌볼 수 있는 사람은

부모 밖에 없으니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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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인 개인을 비난하면서도 중벌에 처할 수 없는

이유는, 결과에 상응한 적정한 형벌과

실제 선고되는 형벌 사이의 차이만큼이

바로 국가와 사회의 잘못임을 인정하기 때문이다.

그 만큼 우리 잘못이다. 

선고되지 않은 나머지 형은 우리가 받아야 할

비난의 몫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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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재판은 우물가에 서성이는 아이를 안아

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절차가 아니다.

아이는 이미 우물에 빠졌다.

형사재판은 우물에 빠져 죽은 아이를 놓고

사후적으로 판단하는 절차이다.

이 지점이 당원(사법부)을 무력하게 만든다.



우리도 필요하다면 복지재단을 세워야….




